집을 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자금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어떠한 물건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첫 실행 단계로 오퍼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퍼를 작성하기 전에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한 오퍼를 진행시키는 과정 중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시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리얼터에게 시장비교분석(Comparative Market Analysis: CMA)을 요청
CMA는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동네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과 유사하면서 최근(3-6개월 이내)에 매매된 주택들(3-4개)을 선정해서 이러한 주택들이 매매된 가격을 분석함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적정 구매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CMA는 적정 구매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에 대한 정보 및 매매 동향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을 제공해 줍니다.
2. 주택 구매를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예산을 책정
주택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중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예산을 미리 산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지불해야 될 모기지가 부담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주택 구매 시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취득세 및 향후 지불해야 되는 재산세와 보험료 등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오퍼를 제출할 때 현실적인 주택 구매 가격을 제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집 주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퍼 가격은 집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른 사람들도 이 집에 관심을 보일 경우 이 집을 구매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가격 흥정에 대한 유연성의 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쓰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중에서 지나치게 처음에 제시한 가격을 고집하지 말고 집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가격을 다소 상향 조정하면서 구매 가격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사는 것 못지 않게 집 주인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의외로 쉽게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구매 조건에 대한 유연성
만약 집 주인이 정말로 집을 팔고 싶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 조건을 융통성 있게 제안하면서 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인스펙션 결과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무리하게 수리를 요구하기 보다는 구매 가격을 다소 낮게 재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고, 주택 매매가 다소 뜸한 시기에는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불하기까지의 기간을 짧게 제안함으로써 원하는 구매가격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6.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비록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꼭 그 집을 사고 싶은 경우에도 되도록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인이 그러한 마음을 감지할 경우 흥정 과정 중에서 집 주인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7. 모든 구매 및 합의 조건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이후 잔금을 지불해서 등기를 이전하기까지 주택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사안 및 조건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양측이 사인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